
생명에너지를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주주문문 및및 상상담담:: 010-2823-0483
입입금금 :: 농농협협 115500001122--5566--008866112222 예예금금주주 ::김김용용희희((민민속속죽죽염염))
경경북북영영덕덕군군지지품품면면속속곡곡동동 5544번번지지 wwwwww..mmssjjyy..ccoo..kkrr

민속죽염 3300년년전전통통
조조상상의의 얼얼과과 혼혼이이 담담긴긴
우우리리 민민족족의의 대대표표죽죽염염

※자죽염구매시사은품(휴대용알갱이자죽염10g)증정.  회원우대

인체건강의4대요소는
“맑은물, 맑은공기, 맑은음식, 질좋은소금”인데이중“질좋은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
은총아홉번의가열과정을거쳐독성의완전제거와약성의완전합성이이루
어지며마지막아홉번째는극강한열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
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
자들에게꾸준한섭취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1. 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2.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3. 위장을튼튼히하며식욕을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체질개선에도움을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감기등

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 자자 죽죽 염염112255gg 4400,,000000원원
가가 루루 자자 죽죽 염염223300gg 7733,,000000원원
알알 갱갱 이이 자자 죽죽 염염112255gg 4433,,000000원원
알알 갱갱 이이 자자 죽죽 염염 223300gg 7788,,550000원원
휴휴대대용용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00gg  77,,550000원원
((단단체체 선선물물용용으으로로 적적합합합합니니다다..))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 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88,,000000원원

225500gg 99,,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서룡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청도불광사사찰內재배)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하수오된장, 하수오고추장은청도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䤎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䤎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䤎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국 내 산

적하수오

1⃞ 고소득작물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씨’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씨’3만원

2⃞ 하수오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씨’1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석탑’이란 말 그대로 전탑을 모방

한석탑이란뜻이다. 이러한모전석탑은두

가지유형이있다. 돌을벽돌처럼다듬어서

전탑을 모방하거나, 전탑의 특징인 들여쌓

기와내어쌓기양식을모방한경우이다. 

‘분황사모전석탑’〈사진1〉은 신라 제 27

대선덕여왕이재위3년만인634년에분황

사의 창건과 함께 조성한 불탑이다. 그 당

시 돌을 다루는 석공들이‘안산암’이라는

돌을 일일이 벽돌크기로 다듬어 9층의 석

탑을이룩한것이다. 진평왕이후사가없이

죽자 백성들의 옹립으로 왕위를 계승한 선

덕여왕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폈다. 하지만대국의문화라고하여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선별

하여 받아들이되 철저하게 신라문화와의

조화를도모했다. 이러한원칙은불탑을조

성하는데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당나라 수도인 서안에는 벽돌을 이용한 고

층누각식의전탑이유행하고있었다. 신라

의많은유학승들은목탑이아닌벽돌로조

성한 고층 누각의 불탑을 친견할 수 있었

다. 이들은 아마 신라 수도 경주에도 중국

의 고층전탑과 견줘 손색없을 정도의 불탑

조성을왕에게제안했을것이다. 비록평지

라 하더라도 9층으로 우뚝 솟은 불탑을 경

주시내에조성한다면, 많은사람들이불탑

을 예경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사

진2〉이는불교에대한신앙심의표현과국

력의 위상까지도 높일 수 있는 불사였기에

왕실에서직접관여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전탑을 조성하려면 양질의 흙과

벽돌을 구울 수 있는 풍부한 땔감, 그리고

벽돌을 말릴 수 있는 넓은 공간 등 몇 가지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벽돌은돌과비교했을때내구성에한계

가있기마련이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

위해돌을벽돌처럼다듬어조성한것이신

라사람들이다. 이는당나라문화를신라만

의 방식으로 바꾼 창의력의 완성품이라 할

수있다.

안산암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화산이 폭

발하면서 땅 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면가까이솟아나와갑자기식어서굳

어진 것이다. 색깔은 회색을 띠고, 내화성

이 강하며 재질이 단단해 풍화에 잘 견딘

다. 또 발달된 결 때문에 채석이 용이한 장

점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제주도를비롯

하여남부해안지방에분포되어있다. 

이러한 안산암을 이용한 분황사 불탑은

자연석으로 높게 쌓은 단층 기단위에 화강

암으로 받침을 마련하고 탑신을 올렸다. 1

층 탑신에는 4방에 돌로 여닫이문을 달고

그안에는불상〈사진3〉을모신예불공간을

두었다. 문좌우에는양감이강조되어사실

적으로 표현된 금강역사상이 각각 조각되

어 있다. 한쪽은 입을 벌린 공격자세의 밀

적금강역사(아금강)와 맞은편은 입을 다문

방어자세의나라연금강역사(훔금강)이다. 

기단의 네 귀퉁이에는 사자상이〈사진4〉

배치되어있다. 탑에사자상이출현하는것

은 경전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다.

558년에‘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한

역한〈대비경(大悲經)〉의사리품(舍利品)에

는다음과같은경설이전한다.

아난아! 내가열반한뒤앞으로오는세상
에 북천축국에 기바가(祁婆迦)라는 비구가
이세상에나올것이다. 그는과거에많은부
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대승
(大乘)에안주하였다. 그래서그는여러중생
을 가엾게 여기며 그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위해서 보살장(菩薩藏)을지녔고, 대승
을칭찬하고널리선양하였다. 또한이비구
는 나의 사리와 형상과 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 이를 바로잡아 고치고 수리하여 황금
으로장엄할것이다. 당(幢)과번(幡)을세우
고보배로운지붕[寶蓋]에는풍탁같은방울
그물[鈴網]이미묘한소리를낼것이다. 여래
의한량없는형상과여러탑을조성하니, 그
모든탑들은모두반달(半月)과사자(師子)로
장엄하여 모든 하늘과 사람들의 무리로 하
여금 마음에 믿음과 즐거움이 생기도록 할
것이다. (大正藏12, p.955, 중)

라는내용이다. 이경설에서주목할만한

부분은 탑을 조성하고 사자로 장엄해 하늘

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즐거움이 생기

도록 하라는 것이다. 분황사 탑은 물론 백

제미륵사지석탑, 통일신라불국사다보탑,

화엄사4사자석탑등에사자가등장하는이

유도이것이다.

분황사는향기가(芬) 나는임금(皇) 즉선

덕여왕을 지칭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

면, 경주에는 '7처가람지허(七處伽藍之墟)'

라 하여 전불(前佛)시대(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부터 일곱 곳의 인연 있는 절

터가 있는데, 천경림(天鏡林) 흥륜사(興輪

寺), 삼천기(三川岐) 영흥사(永興寺), 용궁

남(龍宮南) 황룡사(黃龍寺), 용궁북(龍宮北)

분황사(芬皇寺), 사천미(沙川尾) 영묘사(靈

妙寺), 신유림(神遊林) 천왕사(天王寺), 서

청전(胥請田) 담엄사(曇嚴寺)가 그렇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용궁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분황사와 남쪽에는 황룡사가 위치할 정도

로 신라의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주요한 사

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황사가 건립될

당시 주지는 신라를 대표하는 자장율사였

으며, 뒤를 이어 원효스님이 이 절에 주석

하였기에그가창시한법성종(法性宗)을분

황종(芬皇宗)이라고도한다. 

분황사의 불탑은 원래 9층이었다. 하지

만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을 당하여 절은

화재로 소실되어폐사가되었고탑은최소

한의 형태〈사진5〉만 유지된 채 일제 강점

기를 맞이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5

년 이 탑을 수리하였지만 복원에는 실패하

여현재는3층으로만남아있다. 그당시 2

층과 3층 사이 석함(石函)속에서 사리장엄

구가 발견됐다. 각종 옥류와 패류, 금은제

바늘과 침통, 가위 등 역시 함께 출토됐다.

특히, 중국 북제의 천보(天保) 4년(553년)

에 만들어진 상평오수(常平五銖)와 송나라

때 만들어진(1102년경) 숭녕통보(崇 通

Æd)도 출토됐다. 이 같은 사실은 분황사 탑

이 고려시대에 전면 보수되었음을 알려주

고있다. 탑은 1962년국보제30호로지정

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흥륜사 불탑

문헌상 기록으로 신라에서 가장 먼저 조

성된사찰은흥륜사(興輪寺)이다. 흥륜사는

미추왕 2년(263)에 아도가 신라로 와서 천

경림에절을세우고흥륜사라하였으나, 곧

폐사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

22년(535)에 공사를 시작하여 진흥왕 5년

(544)에완성한신라최초의사찰이다.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기보다 훨

씬이전에세워진흥륜사는신라불교에있

어서매우비중있는사찰로서법흥왕과진

흥왕이만년에출가수행한절이기도하다.

특히, 금당에는 아도(我道), 위촉(厭觸), 혜

숙(惠宿), 안함(安含), 의상(義湘), 표훈(表

訓), 사파(蛇巴), 원효(元曉), 혜공(惠空), 자

장(慈藏)스님의 신라 10성을 모셨다. 이들

열분은부처님의10대제자를연상하게할

정도로 신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

며 정신적 지주들이었다. 이러한 흥륜사의

기록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불탑신앙을 가

늠할수있다. 

삼국유사제5권김현감호(金現感虎)조에

의하면, 신라풍속에해마다2월이되면, 8

일부터 15일까지 7일동안경주에사는남

자와 여자들이 흥륜사에 모여서 전각과 탑

을돌면서복을비는모임을행했다는기록

이 있다.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

음을얻고자카필라성을넘어수행자의길

로들어선출가일이된다. 또한2월15일은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의 사라나무사이에

서사자처럼오른쪽으로누운채열반에드

신날이다. 7일간격으로있는성도일과열

반일을신라의불자들은그냥지나칠수없

었다. 일종의‘불교도 주간’으로 정해놓고

신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흥륜사를

찾아 탑돌이 법회를 한 것이다. 탑돌이의

공덕을잘알고이를실천하고있었기에이

미 신라의 풍속이 되었다고 삼국유사는 전

한다. 

오늘날경주오릉의북쪽에는사적 15호

로지정된천경림흥륜사지가있고, 지금은

흥륜사〈사진6〉란 명칭의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1910년대에이곳에서사찰의금당터

로짐작되는흙으로쌓은기단과석불등이

발견됐고, 이곳의 지명이‘천경림’‘흥륜

들’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이 장소를

신라최초의 사찰인 흥륜사지로 지정한 것

이다. 

그러나1972년과1977년6월에흥륜사

지 발굴 작업이 실시되어, 이곳에서‘영묘

사(令妙寺)’와‘영묘사(靈廟寺)’라고 새겨

진 기와조각이 출토되었다. 한편 2008년

10월 경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배수공사

현장에서는‘흥(興)’,‘사(寺)’,‘왕(王)’자가

적힌 명문기와가 출

토됐다. 이로 인해

현재 흥륜사지로 알

려졌던 곳은 선덕여

왕이 창건한 영묘사

이고 경주공고 자리

가 흥륜사일 것이라

는 설이 논란이

되고있다.
글·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박사〉

신앙심과 국력 높이는 불사… 왕실 직접 관여
탑의 진화
(28) 신라의 불탑(1)

분황사모전석탑. 신라선덕여왕이634년에분황사의창건과함께조성한불탑이다. 안산암을벽돌처럼다듬어조성했다.
원래9층이었으나현재3층으로만남아있으며1962년국보제30호로지정됐다.

〈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사진1〉

분황사9층탑복원모형

〈사진2〉

각4면에있는감실입구와금강역사상. 감실안에는후대에조성
한입불상을모셨다.

〈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사진3〉

천경림흥륜사전경. 신라최초의사찰인흥륜사지로추정된다.

〈사진6〉

선덕여왕, 분황사모전석탑조성

당나라문화창의적으로계승

벽돌이용한고층전탑

신앙심표현·국력위상높여

부처님출가일열반일맞춰

탑돌이봉행신라풍속고착화

분황사모전석탑기단에조성되어있는사자상.

〈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사진4〉

1910년대의분황사탑. 최소한의형태만유지하고있다.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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